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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unit characteristics and cognitive context facilitate numerical information processing. In Exp. 
1, participants performed a comparison task in which a pair of numerical values (number + unit) were presented. The participants 
chose the stimulus with the bigger (or smaller) value. Three different units including familiar (currency, length) and unfamiliar 
(atmospheric pressure) units were used. More efficient performance was observed with familiar units. In Exp. 2, we examined 
whether picture-induced contextual priming influences the comparison of monetary values or length. Different types of pictures 
(money, nature, city) were presented to provide cognitive contexts. Contrary to our hypothesis that money pictures will selectively 
facilitate monetary value comparison, money pictures interfered with both kinds of comparisons. This result may suggest that 
money pictures can cause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related to economical stress, thereby causing reduction of efficiency in 
cognitive performance.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numerical information processing can be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 of 
units or cognitive context. The present study along with future works will contribute to the discovery of knowledge about optimal 
ways to present quantitative information (involving units) so that readers or consumers will better process it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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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매일매일 시간, 가격, 날짜, 전화번호 등 수없이 많

은 숫자에 노출되고, 수리적 정보를 처리한다. 일상생활 속

에서 숫자는 흔히 단위와 함께 제시되며, 특히 ￦, ＄ 등 화

폐 단위나 cm, kg 등은 매우 자주 보게 된다. 본 연구는 단

위의 친숙도(실험 1)와 인지적 맥락(실험 2)이 단위와 함께 

제시되는 수 정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단위와 함께 제시되는 수리

적 정보를 비교할 때 체계적인 오류나 편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1000ml’와 ‘1L’처럼 비교되는 두 수의 크기가 월등하

게 차이날 때, 단위보다 숫자의 크기 차이에 주목하여 1L보

다 1000ml를 더 크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보이는데, 이를 

다수성 효과(numerosity effect)라 한다(Pacini & Epstein, 

1999). 한편, 숫자보다 단위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다수성 효과와 반대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를 단위 효과

(unitosity effect)라 한다(Monga & Bahchi, 2012). 예를 들

어, ‘1년’과 ‘365일’을 비교할 때, 1년을 더 크다고 판단하는 

오류가 관찰된다. 이러한 오류나 편향은 화폐 단위를 이용했

을 때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100센트’와 ‘1달러’를 비교

할 때, 사람들은 100센트가 1달러보다 큰 가치를 지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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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을 한다(Shafir et al., 1997). 또한, 두 개의 동전의 값을 

비교하는 과제에서, 동전의 물리적인 크기가 크면 더 값어치

가 높다고 판단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Peetz & Soliman, 

2016). 한편, 여러 화폐 단위(원, 유로, 엔, 링깃, 프랑 등)를 

이용한 한 선행 연구에서는 낯선 화폐 단위의 경우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의 크기를 보고 가격을 판단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Raghubir & Srivastava, 2002). 이처럼 수와 단

위의 정보처리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인 원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또한, 

원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숫자와 단위가 합쳐진 ‘합성 

단위’의 형태(예: 천원, 만원)로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와는 다른 한국 화폐의 독특한 특성으

로 본 연구에서는 원화 합성 단위가 일반적인 금액 단위

(e.g., 달러, 유로 등)처럼 한 덩어리의 단위로 처리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원화 ‘합성 단위’를 포함하여, 친

숙도가 상이한 물리적 단위들을 이용하여, 단위의 친숙도가 

수리적 정보처리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화폐 단위인 ‘천원, 만원’, 길이 단위인 

‘cm, mm’ 그리고 기압 단위인 ‘hPa, kPa’을 사용하여 비교 

과제를 실시하였다. 단위는 함께 제시되는 수의 해석을 위한 

인지적 맥락을 제공한다. 친숙한 단위인 화폐와 길이 단위를 

사용한 조건에서 친숙하지 않은 기압 단위 조건에서보다 수

행이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단위와 숫자의 상

대적 크기가 일치할 경우 수행이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예를 들어, 9천원과 2만원을 비교할 때, 숫자 9는 숫자 

2보다 크지만, 함께 제시된 단위(천원)를 고려하면 9천원을 

2만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면, 4천원과 8만

원을 비교할 때에는, 4천원을 8만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판단

해야 한다. 후자의 예시에서는 숫자와 단위의 상대적 크기가 

일치하므로(숫자 8과 만원 단위는 각기 숫자 4와 천원 단위

보다 상대적으로 큼) 전자의 예시보다 비교가 수월할 것이

다. 이와 같이, 실험 1의 비교 과제에서는 단위와 숫자의 상

대적 크기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을 대조하여 

일치성 효과(congruency effect)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치성 효과란, 불일치 조건과 비교하여 일치 조건에서 높은 

수행이 관찰되는 현상을 말한다(Dadon & Henik, 2017). 만

일 화폐 단위 조건에서 일치성 효과가 관찰된다면, 원화의 

‘천원’, ‘만원’이 숫자와 단위가 합쳐진 한 덩어리의 단위처럼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험 2에서는 인지적 맥락이 단위와 함께 제시되는 수 정

보처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화폐와 풍

경(자연, 도시) 사진을 제시한 후 금액과 길이 비교 과제 수

행을 분석하였다. 화폐 사진이 제시될 경우, 돈과 관련된 맥

락 정보가 금액 정보처리에 대한 점화 효과(priming effect)1)

를 일으켜 (길이에 비하여) 금액 비교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풍경 사진의 경우, 금액이나 길

이 정보처리와 무관한 중립적인 맥락을 제공하여 수행의 효

율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험 1

실험 1에서는 화폐, 길이와 같이 친숙한 단위와 기압과 같이 

친숙하지 않은 단위가 수리적 정보처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화폐는 달러, 유로, 위안 

등의 외국 화폐와는 다르게 동전과 지폐에 동일하게 ‘원’ 단

위가 사용되며, 일상적으로, ‘천원’, ‘만원’과 같이 수와 단위

가 합쳐진 형태의 단위가 사용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실험 1에서는 각기 크기의 차이가 10배인 단위의 쌍으로 ‘천

원/만원’, ‘mm/cm’와 ‘hPa/kPa’을 사용하여 단위의 친숙성

이 수리적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  법

참가자

본 실험은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센터의 승인을 받

은 후 진행되었으며, 성인 38명(평균 23.9(±2.6), 남성 20

명)이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교내 게시

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는 실험에 관한 안내

를 받은 후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평균으로부터 3 표준

편차를 벗어난 수행을 보인 2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총 36명

의 데이터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극 및 조건

실험 자극으로 단위가 붙은 수 자극 쌍이 사용되었으며, 두 

자극은 좌우로 나란히 제시되었다. 단위로는 친숙한 단위인 

화폐(천원/만원)와 길이(mm/cm),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단

위인 기압(hPa/kPa) 단위가 사용되었다. 수는 모두 한 자리

의 아라비아 숫자였다. 각 시행은 일치(congruent)와 불일치

(incongruent) 조건으로 분류되었는데, 일치 조건은 숫자와 

단위의 상대적 크기가 일치하는(즉, 큰 숫자와 큰 단위의 조

1) 점화 효과란 특정 정보에 노출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생각이나 반응

에 편향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Erdley & D’Agostino,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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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또는 작은 숫자와 작은 단위의 조합) 조건을 말하며, 불

일치 조건은 숫자와 단위의 상대적 크기가 불일치하는(즉, 

큰 숫자와 작은 단위의 조합, 작은 숫자와 큰 단위의 조합) 

조건을 말한다. 일치 여부에 따라 조건을 나눈 이유는 피험

자가 숫자를 보지 않고 단위만을 보고 반응하는지를 판단하

기 위함이었다. 만약, 피험자가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였다면, 

일치 조건과 비교하여 불일치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증가하는 

일치성 효과는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추가적으

로,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단위만 보고 응답하는 전략을 방

지하기 위해, 양쪽에 동일한 단위가 나타나는 함정(catch) 시

행을 총 시행의 10%로 구성하였다. 

절차

행동 과제는 양쪽에 나란히 제시되는 두 개의 숫자와 단위 

조합 자극을 비교한 후, 지시에 따라 더 크거나 작은 자극을 

선택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참가자 중 절반은 두 자극 중 

더 큰 자극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나머지 절반은 

더 작은 자극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실험은 단위 별

로 블록화되어 무선적인 순서로 진행하였다. 비교 과제의 시

행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실험이 시작되면 화면 가운데에 

십자가 모양의 고정점이 1200ms 동안 제시되었다. 고정점이 

사라지면 화면의 좌우에 숫자가 500ms간 제시되었다. 이후 

숫자 뒤에 단위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단위를 숫자보다 

나중에 제시한 이유는 단위만 보고 반응하는 전략을 방지하

고, 숫자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참가자는 왼쪽 자극을 선택할 경우, 키보드의 s키를, 오른쪽 

자극을 선택할 경우 키보드의 k키를 눌러 응답하도록 하였

다. 한 블록은 총 110 시행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치 시행과 

불일치 시행이 각기 50회, 그리고 함정 시행 10회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결  과

실험 결과, 화폐 단위의 일치 조건에서 반응시간은 

586ms(±120ms), 정확도는 99.7% (±0.8%), 불일치 조건에

서 반응시간은 626ms(±127ms), 정확도는 98.8%(±2.4%)

였다. 길이 단위의 일치 조건에서 반응시간은 

608ms(±122ms), 정확도는 99.6%(±1.0%), 불일치 조건에

서 반응시간은 619ms(±121ms), 정확도는 98.2%(±2.9%)

였다. 기압 단위의 일치 조건에서 반응시간은 

719ms(±212ms), 정확도는 99.4%(±1.8%), 불일치 조건에

서 반응시간은 736ms(±211ms), 정확도는 99.0%(±2.1%)였

다. 반응시간에 대한 3 x 2(단위 종류(Unit Type) × 일치 

여부(Congruency))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위 

종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서 Mauchly의 구형성 검

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Hyunh-Feldt 보정법을 적용하여 분

석한 결과, 단위 종류(F(1.56, 54.50)=20.05, p<.001, 


=.364)와 일치 여부(F(1, 35)=17.10, p<.001, 
=.328)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F(1.75, 61.30)=5.63, p=.008, 


=.138)가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사후 

분석으로 단위 별로 일치 여부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

과, 화폐(p<.001)와 길이(p=.046) 단위에서만 유의한 일치성 

효과가 나타났다.

정확도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위 종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서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을 만

족하지 못하여 각기 Hyunh-Feldt 와 Greenhouse-Geisser 

보정법을 적용하였으며, 일치 여부의 주효과(F(1, 35)=16.14, 

p<.001, 
=.316)만 유의하고 그 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05). 

논  의

실험 1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천원/만원’

을 포함하여, 단위의 친숙도가 수리적 정보처리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단위의 종

류에 따라 반응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화폐와 

길이 단위가 각기 기압 단위와 비교할 때 반응시간이 더 작

게 나타나, 친숙한 단위가 수리적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불일치 시행과 비교하여 

일치 시행에서 반응시간이 더 작고 정확도가 높게 관찰되어 

예상한 대로 일치성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화폐 단위와 길

이 단위에서 일치와 불일치 조건 간 반응시간의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친숙한 단위에서 숫자와 단위의 상대

적 크기가 일치할 경우 더 효율적인 정보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실험을 마친 후 참가자들에게 과제 수행 전략을 

물어보았을 때, 기압 단위의 경우에만, 숫자보다 단위에 초

점을 맞추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기압 단위 조

건에서만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화폐 단위에서 관찰된 일치성 효과는 ‘천원’, ‘만

원’ 형태의 ‘합성 단위’가 한 덩어리의 단위처럼 처리될 가능

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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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Type

money nature city

congruent incongruent congruent incongruent congruent incongruent

currency

unit

response time 

(ms)

498ms

(±92ms)

520ms 

(±100ms)

494ms

(±89ms)

502ms

(±90ms)

489ms

(±89ms)

507ms

(±93ms)

accuracy

(%)

99.5%

(±1.2%)

98.2%

(±3.1%)

99.3%

(±1.4%)

98.1%

(±4.6%)

99.2%

(±1.7%)

98.2%

(±3.5%)

length

unit

response time 

(ms)

496ms

(±96ms)

497ms 

(±100ms)

485ms

(±84ms)

488ms

(±90ms)

489ms

(±94ms)

486ms

(±91ms)

accuracy

(%)

99.2%

(±1.2%)

98.1%

(±3.1%)

99.0%

(±2.0%)

98.3% 

(±2.4%)

98.9%

(±1.8%)

98.9%

(±2.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results of Experiment 2.

실험 2

실험 2에서는 인지적 맥락이 유발하는 점화 효과에 의해 금

액과 길이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았다

(Taylor, 1977). 인지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각 시행의 시

작 단계에서 풍경(자연, 도시) 또는 화폐 사진을 제시하였으

며, 피험자 간 설계로 금액과 길이 비교 과제의 수행을 비교

하였다. 풍경과 비교할 때, 화폐 사진은 돈과 관련된 정보를 

점화시켜 금액 비교 과제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

측하였다(Friederici et al., 1999). 

방  법

참가자

실험 1에 참여했던 성인 38명(평균 23.9(±2.6), 남성 20명)

이 금액 비교 과제를 수행하였고, 추가 모집한 성인 35명(평

균 24.8(±5.4), 남성 17명)이 길이 비교 과제를 수행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았다. 평균으로부터 3 

표준편차를 벗어난 수행을 보인 3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자극 및 조건

사진 자극으로 화폐, 자연, 도시 사진(종류 별로 8장)이 10번

씩 무선적인 순서로 반복 사용되었다. 시행은 균등하게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으로 분류되었다. 

절차

행동 과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화면 정 가운데에 

십자가 모양의 고정점이 1200ms 동안 제시되었다. 고정점이 

사라지면 화면 가운데에 사진 자극이 50ms 동안 제시되었

다. 이후 사진이 사라지면 화면의 좌우에 숫자가 500ms간 

제시되었다. 이후 금액 비교 과제의 경우 숫자 뒤에 화폐 단

위가, 길이 비교 과제의 경우 숫자 뒤에 길이 단위가 추가적

으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왼쪽 자극을 선택할 경우 키보드

의 s키를, 오른쪽 자극을 선택할 경우 k키를 눌러 응답하였

다. 과제는 총 240 시행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진 종류 별로 

일치 시행과 불일치 시행이 각 40번씩 무작위 순서로 제시

되었다.

결  과

각 실험 조건에 따른 반응시간과 정확도의 통계치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반응시간에 대한 2 × 3 × 2 (요인

1: 단위 종류, 요인2: 사진 종류, 요인3: 일치 여부) 혼합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진 종류(F(2, 136)=14.20, p<.001, 


=.173)와 일치 여부(F(1, 68)=25.82, p<.001, 

=.27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사진 종류, 일치 여부, 단위 종류 간의 

삼원 상호작용(F(2, 136)=3.24, p=.042, 
=.045; Figure 

1)과 일치 여부와 단위 종류 간의 이원 상호작용(F(1, 

68)=23.62, p<.001, 
=.258) 효과가 유의하였다. 그 외 모

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05). 삼원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Figure 1), 금액 비교 과제에서 사진 종류와 

일치 여부의 주효과와 사진 종류와 일치 여부 간의 이원 상

호작용이 유의하였다(ps<.05). 길이 비교 과제에서는 사진 종

류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p=.008), 그 외 모든 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ps>.05). 정확도에 대한 동일한 분석 결과, 일

치 여부의 주효과(F(1, 68)=8.42, p=.005, 
=.110)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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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3 way interaction effect among Unit type, Picture type and Congruency was significant, as shown by the different 

pattern of 2 way interaction effects between Unit Types (currency vs. length). See text for details.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

하였고, 그 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05). 

논  의

실험 2에서는 인지적 맥락이 단위와 함께 제시되는 수 정보

처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화폐 사진이 도시와 자연 사진과 각기 비교하여 금액 비교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일치 조건과 비

교하여 불일치 조건에서 두드러졌다. 길이 비교 과제에서도 

화폐 사진이 도시와 자연 사진과 각기 비교하여 길이 비교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즉, 화폐 사진의 맥락 효과로 인해 금

액 비교의 효율성이 선택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로, 화폐 사진을 제시하였을 때, 금액과 길이 정보처리

의 효율성이 모두 저하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돈과 관련된 

자극이 제시될 때 피험자들이 예민해지고, 부정적 사고와 감

정이 유발됨에 따른 작업 기억의 소모가 과제 수행을 저하시

켰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신홍임(2013)의 연구에서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

한 후, 돈과 관련된 개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노인에 대한 부

정적 태도가 이전보다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

상은, 독일과 비교하여 한국 대학생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

나, 연구자들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돈과 관련한 자극이 한국인에게 정서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물질주의적 성향은 퇴

직하였거나, 경제 생활이 안정된 세대에서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재홍 & 강수택, 2012). 따라서, 본 실험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성인들이 화폐 사진을 본 순간, 높은 물가, 

상대적 빈곤, 취업난 등으로 인해 돈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

이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인지적 과제 수행 능력이 보편적

으로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단위의 친숙도(실험 1)와 인지적 맥락(실험 

2)이 수리적 정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

다. 실험 1에서는 친숙한 단위로 화폐와 길이 단위를, 친숙

하지 않은 단위로 기압 단위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낯선 

단위에서보다 친숙한 단위 조건에서 수리적 정보처리의 효율

성이 높았다. 또한, 친숙한 단위에서는 일치성 효과가 관찰

되었으나, 친숙하지 않은 단위의 경우, 낯선 단위에 더 주목

하게 되어 단위만을 보고 응답하여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폐 단위에서 나타난 일치

성 효과는 숫자와 단위가 합쳐진 원화 ‘합성 단위’가 한 덩

어리의 단위로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험 2에서는 인지적 맥락이 금액과 길이 비교 수행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풍경에 비해 화

폐 사진이 제시된 경우 금액과 길이 비교 수행의 반응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화폐 사진으로 인한 점화 효과가 금

액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

는다.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화폐 사진으로 인해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가 유발되어, 과제 수행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수리적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숫자와 

함께 제시되는 단위의 특성이나 인지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원화 합성 단위를 포함한 다양한 수와 단위의 

조합에 대한 수리적 정보처리가 단위의 특성과 인지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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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는 첫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일련의 연

구들을 통해, 독자나 소비자들이 수와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리적 정보 제

공 방식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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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특성과 인지적 맥락이 수리적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임소민1, 조수현1

1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단위의 친숙도나 인지적 맥락이 수리적 정보처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1에서는 수와 

단위가 결합된 두 자극 쌍을 비교하여 더 크거나 작은 값을 나타내는 자극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친숙한 단위로는 화폐(천원, 

만원)와 길이(mm, cm)가, 친숙하지 않은 단위로는 기압(hPa, kPa) 단위를 사용하였다. 실험1 결과, 친숙한 단위 조건에서 수

리적 정보에 대한 비교 수행이 더 효율적이었다. 실험2에서는 사진이 제공하는 인지적 맥락이 금액과 길이 비교 수행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였다. 사진 자극으로는 화폐와 풍경(자연, 도시) 사진이 사용되었다. 화폐 사진으로 인한 맥락 점

화 효과가 금액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풍경과 비교하여 화폐 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금액과 길이 

비교 수행이 모두 느려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화폐 사진이 경제적 스트레스 등 돈과 관련된 부정적 사고와 정서를 유

발하여 수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숫자와 함께 제시되는 단

위의 특성이나 인지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수와 단위의 조

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독자나 소비자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리적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단위, 화폐, 일치성 효과, 크기 비교, 점화 효과, 맥락 점화


